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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패가능성이높은수입식물성제품검사방법수정안시행”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02. 이슈 트렌드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식품, 안전, 부

패, 위생, 검사 등의 키워드가도출되었음

주요키워드 :

호주, 식품, 안전, 부패, 위생, 검사 등

도출된주요 키워드로관련이슈를 재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따라시계열로분석하여 핵심이슈를선정하였음

호주비관세장벽 이슈

2016.1
원산지표시 검토회

시작

2016. 10
원료원산지표시제
초안작성

2016. 4 
자민당원산지 표시
의무화방침

2016. 8. 20.
대만미국네브라스카 산

농산물(밀가루)
구입 결정

2016. 8. 11.
대만제분협회
미국제분용 밀
85,250톤 구입

2016. 7.24.
대만 FDA 

밀가루첨가제
안전성검토

2016. 6. 4
식품 안전을 위한준비, 보관, 

재가열 및 위생 요인

2017. 4. 6
공급 사슬과
식품안전문화

2017. 4. 25
호주, 미국과 상호식품
안전협정체결

검사

수입자

규정

정보

화물

준수



호주, 부패 가능성이높은수입식물성제품검사방법수정안시행

호주농업수자원부가발표한 부패가능성이높은 수입식물성제품(imported perishable plant products)에 대한

검사 방법 수정안이 2017년 4월 1일 발효됐다.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물성 제품으로과일, 야채, 묘목, 자른 꽃

이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운송과관련된수입업체, 화물 운송업자, 브로커 등 이해관계자는제품검사 단계를거쳐야

한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AA Class 2.41(항공화물 부패성 물품에 대한 포장 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 보안 산

업체는 농업수자원부서를 대신하여 부패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항공 화물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검사가 필요한 당사자는 ‘방향 요청(Direction Request)’ 단계에서 농업수자원부서 혹은 AA Class

2.41 소지 생물 보안 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개정안에 따르면, 밀폐된 차량에서 안

전하지 않은 화물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송물은 운송되기 전에 압축 등의 방법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

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식품 공급

사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 안전 검사의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 농업수자원부가 AA

Class 2.41을 소지한 생물 보안 사업체를 추가 검사 주체로지정함에 따라, 부패 가능성이 높은 수입 식물성 제품에

대한검사가원활히진행되고식품안보에대한통제력이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향후비관세장벽대응방안

03. 비관세장벽이슈분석

본보고서의 무단전재 및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비관세장벽 이슈

호주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식물성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의 운송, 보관 등 제반 과정에서

관리 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은 각 단계에서 적절 온도 유지 여부 및 위생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현재 식품 안보는 단순히 유해 식품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 운송, 보관 및 위생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 되었다. 개별 기업은 높아지는 식품안보에 대한 인식을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제품

자체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법규를 통해 세

계적수준의식품안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호주비관세장벽 이슈


